
위캔솔브OS 본 사  ·  프 랜 차 이 즈  운 영  총 괄 용

F R A N C H I S E  O P E R A T I O N  B R I E F

회사는 성장했는데,
대표님의 판단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까?

매장과 직원이 늘어날수록 급여 예외, 매장의 질문, 승인 요청도 함께 늘어납니다.

운영은 매장에 맡겼지만, 결국 중요한 판단은 다시 본사 대표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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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문 제  진 단

0 1  —  반 복 되 는  판 단

대표님은 매달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 이번 달 식대는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 월말 입사자는 이번 달 급여에 포함하나요?

“ 누락된 근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번 예외는 승인해도 되나요?

“ 지난달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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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문 제  진 단

0 2  —  위 임 의  오 해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반복하는 구조는 위임이 아닙니다.

매장에 업무는 맡겼지만 판단 기준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본사는 계속 최종 확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이 5개일 때는 대표의 경험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개, 50개가 되면 대표의 판단

은 병목이 됩니다.

매 장 이  늘 수 록  대 표 의  판 단 은  병 목 이  됩 니 다

5개

경험으로 운영

› 20개

개입 증가

› 50개

병목 발생

회사가 성장할수록 대표가 더 바빠진다면, 그 회사는 사람은 늘었지만 운영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 그래서, 판단을 반복하는 구조 자체를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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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자 가  진 단

0 3  —  자 가  진 단

운영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다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방식도 바뀐다

예외가 생길 때마다 대표가 직접 판단한다

신규 직원 교육에 시간이 많이 든다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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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문 제 의  본 질

0 4  —  문 제 의  본 질

업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판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본사의 판단이 메신저, 구두 지시, 개인의 기억에만 남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설명해

야 합니다.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판단해야 하고, 매장이 늘어날수록 대표의 개입도 함께

증가합니다.

대표의 경험은 회사 자산이 아닙니다.
운영기준이 회사 자산입니다.

경험은 대표의 머릿속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운영기준은 회사에 남아 실행될수록

쌓입니다.

이제 판단을 반복하지 말고, 운영기준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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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운 영  아 키 텍 트

T H E  S O L U T I O N

대표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운영기준을 관리합니다.

대표의 판단을 → 운영기준으로 만들고 → 담당자가 실행하고 → 새로운 예외만
대표가 판단합니다.

위캔솔브 OS는 급여 계산 기능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사의 판단을 운영기준으로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전 매장의 업무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담당자를 채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따라야 할 운영기준부터 설계합니다.

채용보다 먼저 만드는 운영기준, 위캔솔브 06



위캔솔브OS 운 영  전 환

0 5  —  운 영  방 식 의  전 환

운영 방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방식

매장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

예외가 생기면 본사에 질문합니다

↓

본사 대표가 다시 판단합니다

↓

판단은 메신저와 기억에 남습니다

↓

다음 달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위캔솔브 OS 도입 후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가 실행됩니다

↓

판단큐 — 정상 건과 예외 건이 자동 구분됩니다

↓

담당자는 기준 안에서 스스로 처리합니다

↓

승인큐 — 본사는 새로운 예외만 확인·승인합니다

↓

판단 기록이 다음 운영기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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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기 대  효 과

0 6  —  무 엇 이  달 라 지 는 가

대표가 얻는 것, 매장이 얻는 것
기능이 아니라, 도입 후 실제로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대표가 얻는 것
모든 매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달 반복하던 판단이 새로운 예외만
확인하는 일로 줄어듭니다

— 대표의 경험이 회사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 매장이 늘어도 대표의 개입은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 방식이
유지됩니다

매장이 얻는 것
본사에 묻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실수와 재작업이 줄어듭니다

— 예외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와 신규 담당자 교육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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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핵 심  변 화

0 7  —  핵 심  변 화

판단하는 회사에서
기준으로 움직이는 회사로

기존 운영 위캔솔브 OS

본사 대표가 매장마다 매번 판단 대표는 판단큐에 걸린 새로운 예외만 판단

담당자가 질문한 뒤 실행 담당자가 운영기준으로 바로 실행

판단이 메신저·사람 기억에 남음 판단이 승인큐를 거쳐 운영기준으로 축적

담당자·매장마다 처리 방식이 다름 전 매장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임

같은 문제가 매장마다 반복됨 반복된 판단이 운영기준 개선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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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위 임 의  경 제 학

0 8  —  위 임 의  경 제 학

사람을 뽑기 전에,

운영기준부터 설계합니다.

담당자에게 의존하면 교체할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운영기준에 의존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

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채용 전 — 사람에 의존

대표가 새 HR담당자를 뽑습니다

↓

대표가 3개월 동안 설명합니다

↓

담당자가 퇴사합니다

↓

다시 처음부터 반복됩니다

위캔솔브 — 기준에 의존

운영기준을 설계합니다

↓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

30일이면 운영에 투입됩니다

↓

담당자가 바뀝니다

↓

운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운영기준이 담당자보다 먼저 회사에 남습니다. 담당자를 채용하기 전

에, 그 사람이 따라야 할 운영기준부터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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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위 임 의  완 성

0 9  —  위 임 의  완 성

위임이 성공하는 조건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기록되고, 운영기준으
로 축적되어야 진짜 위임이 완성됩니다.

위캔솔브 OS는 직원의 예외 판단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여, 대표가 월별로 검토하고 운영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외 판단
기록 → 판단

아카이빙 → 대표의
월별 검토 →

운영기준
개선

대 표 의  역 할 이  바 뀝 니 다

대표는 모든 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기준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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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위 캔 솔 브 의  차 별 점

1 0  —  J U D G M E N T  A R C H I V E

사람이 아니라,
판단이 인수인계됩니다.

위캔솔브는 대표의 판단을 운영기준으로 축적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이

이어지게 합니다.

ERP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룹웨어 결재를 저장합니다

AI 결과를 생성합니다

위캔솔브OS
대표의 ‘운영기준을 설계’하고, ‘판단’을 저장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
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담당자가 퇴사해도, 대표의 운영방식은 퇴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질문을 두 번 받지 않습니다.”
— 위캔솔브 OS가 만드는 본사 대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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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확 장  로 드 맵

1 1  —  확 장  로 드 맵

급여에서 시작해,
회사 전체의 운영으로 확장됩니다.

위캔솔브는 급여 시스템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시작해 회사 전체의

운영기준으로 확장되는 Enterprise OS입니다.

S TA R T 급여 운영기준

↓

E X PA N D 자금 · 매입 · 매출 · 세금

↓

E N T E R P R I S E 회사의 모든 운영기준을 하나의 OS에서 관리

오늘은 급여부터. 내일은 회사 전체의 운영기준까지.

운영기준은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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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진 단  안 내

1 2  —  지 금  확 인 하 기

우리 회사는 아직도

본사 대표의 판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3분 OMS 진단

현재 조직의 운영 성숙도(OMS)와 본사 개입이 반복되는 지점을

확인해보세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구조와 위캔솔브 OS 적용 가능 영역을

안내드립니다. 스캔하여 진단 시작

대표의 판단이 회사의 운영기준이 되는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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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솔브OS 운 영  아 키 텍 트

대표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운영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WE CANSOLVE,
YOU CAN GROW.

위캔솔브OS
운영은 우리가 해결하고, 고객은 성장에 집중합니다. 15



위캔솔브OS 회 사  소 개

A B O U T  W E C A N S O L V E

본사의 판단을 운영기준으로
만드는 운영 아키텍트.

위캔솔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복되는 판단을 기록·아카이빙하여 운영기준으로 축적하는

Enterprise 운영 OS를 만듭니다. 급여에서 시작해 자금·매입·매출·세금, 나아가 회사 전체의

운영기준까지 확장합니다.

C O N T A C T

전 화

1800-9866
이 메 일

contact@ostree.co.kr

홈 페 이 지

wecansolve-os.kr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4-12, 3층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9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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